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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소방서, 3대 재난약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추진

○ 재난 취약 대상 소방안전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문화 생활화

광명소방서는 2024년 10代 중점과제로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·장애인·외국인 

맞춤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광명시 거주 전체인구는 ‘24.1.1.기준 280,197명이며 3대 재난약자(어르신·

장애인·외국인)는 62,156명으로 21.1%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.

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(63.6%), 장애인(52.8%) 순으로 

재난 취약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였다.



이는 고령인구의 사고대처 능력 한계, 장애인구의 사회적·신체적 제약에 따른 

안전취약, 외국인은 문화 적응의 어려움과 안전문화 가치관이 달라 재난을 

사전에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참여활동 부족 등의 문제가 

대두되었다.

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▲응급상황 신속대응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

▲광명119시니어 교육단과 함께하는 눈높이 어르신 안전생활 교육 ▲글로벌

서포터즈 8개국어 언어지원으로 교육 및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배부 ▲

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체험중심 교육 확대 ▲지역 축제와 연계한 쉽게 접하는 

소방안전체험장 운영 등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. 

박평재 소방서장은 “장애·나이·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의 핵심기반인 

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”며 “광명시민 모두의 안전문화 생활화를 

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